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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알 물라」바레인 하원의장 접견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9.12(화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「알 물라(Al

Mulla)」바레인 하원의장과 접견하고, 양국 관계발전 및 실질협력

증진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.

※ 알 물라 의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9.10-9.16간 방한

□ 이 총리는 1976년 수교 후 우리의 중동진출 교두보로서 중요한

협력 대상국인 바레인과의 우호협력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

평가하고, 2011년 주바레인대사관 재개설 이후 양국간 교류협력이

증대되고 있다고 하면서, 바레인의 주한상주공관도 개설되어 이러한

협력관계가 더욱 확대․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.

□ 알 물라 의장은 그간 바레인의 경제발전 과정에 한국 정부와

기업들의 지원과 참여를 평가하고, 금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

정부 및 의회 차원의 보다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 및 경제분야

실질협력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.

□ 이 총리는 인프라․건설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다양한 사업

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담수화발전소 건설․하수처리장

확장 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에 지속 참여하여 우리의 발전경험과

기술이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고, 앞으로 보건의료 등

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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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알 물라 의장은 우수한 한국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확대되어

양국간 경제분야 협력증진을 통한 상생발전에 계속 기여할

수 있기를 희망했다.

□ 이 총리는 그간 북한의 핵․미사일 도발 관련 규탄성명 발표 등 바레인

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평가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,

알 물라 의장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노력을 평가하고, 북핵

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

하겠다고 했다.


